
면방의 중점소재전략 –독자성 살려 니즈에 맞추어 

 ◎ 시키보(Shikibo) –아이템 다양화에 해외거점 적극 활용 

시키보는 상품 아이템을 다양하게 만들고 해외 오퍼레이션(operation)을 적

극 활용하는 것을 2007년의 중요과제로 정하였다. 

아이템을 다양화하는데 있어서는 주력으로 되어 있는 셔츠 및 블라우스에

의 용도뿐만 아니라, 아우터(outer)도 충실하게 키울 것이다. 소재로서는 폴리

에스터와 면을 혼합하여 촉감이 울·라이크(wool-like)한 ‘TCF’를 개발하여 시

장에 제안하고 있다. “천연소재의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 물빨래

를 할 수 있다.”는 이점(利點)을 살려 오피스 유니폼 분야뿐만 아니라 스쿨 

유니폼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재공급력을 배경으로 한 해외 오퍼레이션에서는 주로 인도네시아를 활

용하고 있다. 앞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한 판매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견본첩(見本帖) ‘시키보 북(book)’을 만들고 있다. 이는 도쿄·오사카가 

공동으로 10년만에 리뉴얼하는 견본첩이며, 2007년 중에 발행할 예정이다. 

2006년 유니폼 섹션 거래상황을 살펴보면 판매고는 전년 수준이었으나, 원

·연료(原·燃料)값이 올라 이익은 조금 줄었다. 2007년 4~6월에는 계속 고전하

였는데, 7월부터는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구라보(Kurabo) –‘환경’ 축에 기능 곁들인 에코워시를 중점 소재로 

구라보는 오피스 유니폼 소재로 3년 후에는 판매고를 20% 증가시킬 계획



이며, 소재 제안은 환경배려형 소재로 특화하고 있다. 에코워시(Eco-wash)를 

중점소재로 하여,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곁들여 상품화하도록 힘을 쓰고 있다. 

에코워시는 염소제(鹽素劑)나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오존처리로 환경배려

형 가공을 하였다. 울(wool) 촉감이나 발수성, 보온성을 살리면서 방축성이나 

항필링성을 곁들이고 있다. 

이 소재를 중심으로 폭넓게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울(wool) 에코워시 

100%에서는 잔털을 실 내부로 감싸는 독자적인 방적법 ‘뷰콤포’로 생산한 

개버딘 ‘슈퍼(super)-100’급(級)의 원료를 사용한 40수 단사, 80수 합사를 중심

으로 하고 있다. 잔털을 실 내부로 감싸는 방적법으로 실의 표면감이 매우 

클리어하여 개버딘 특유의 번득이는 일도 안생긴다. 

또한 폴리에스터·울 혼방에서는 에코워시에 재생 폴리에서터나 생분해하는 

폴리에스터를 섞어서 뽑아, 보다 환경에 유익한 소재를 제안하고 있다. 이외

에도 면과의 교직으로 캐주얼한 소재감을 느낄 수 있는 ‘파낵’ 등을 갖추고 

있다.♣ 

 


